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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효성그룹 세무조사 착수
비자금 수사 후 첫 정기조사 … 부동산 자금 및 탈세 여부 주목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20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4월12일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에

착수해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되는 것이어서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짙다.

효성그룹 관계자도 “세무조사를 받은 지 5년이 지나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

다.

그러나 검찰이 효성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해외부동산 취득과 비자금 의혹 수사를 벌인 이후 처음으로 진

행되는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효성그룹 오너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및 세금 탈루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

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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